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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체중 노인,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높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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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알츠하이머� 저널(Journal� of� Alzheimer's� Disease)에� 게재된� 새로운� 연구에� 따르면,� 최근� 62~90세�

건강한� 노인을� 대상으로� 조사한� 결과� 저체중� 노인에서� 기억� 상실을� 초래하는� 알츠하이머� 발병� 위험

이�높다고�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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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매사추세츠� 종합병원(미국� 보스턴� 하버드대학� 부속병원)� 연구진은� 최근� 62~90세의� 건강한� 노인� 280명을�

대상으로�신체검사,� 유전자�검사,� 뇌� 스캔을�시행했다.�

연구진에� 따르면� 저체중은� 뇌에서� 베타� 아밀로이드(알츠하이머와� 관련된� 단백질)의� 광범위한� 침착과� 연

관이� 있었다.� 특히� 알츠하이머의� 위험을� 높이는� 것으로� 알려진� APOE4� 변이� 유전자를� 가졌을� 경우,� 베

타� 아밀로이드의�침착과�강한� 연관성을�가진다고�밝혔다.

마셜박사(매사추세츠� 종합병원� 신경과� 전문의,� 하버드� 의대� 신경과� 조교수)는� “대뇌의� 아밀로이드� 상승

은� 알츠하이머의� 초기� 단계로� 이� 연구는� 저체중� 노인의� 경우� 알츠하이머의� 위험에� 더욱� 노출되어� 있음

을�보여준다.”고� 말했다.

또한� 그는� “알츠하이머의� 강력한� 표지인자와의� 연관성은� 나이가� 들면서� 저체중이� 되는� 것이� 뇌� 건강에�

있어�좋지� 않을� 수� 있다는�점을� 강조한다.”라고�밝혔다.

연구진은� 저체중과� 치매� 위험� 수치가� 높게� 나타나는� 원인은� 아직� 밝혀지지� 않았고,� 저체중과� 아밀로이

드�수치�증가� 사이의�관련성에�대해서는�향후�연구가�필요하다고�언급했다.

마셜박사는� “신체질량지수1)(body� mass� index,� BMI)� 수치가� 낮다는� 것은� 곧� 체력� 저하,� 운동성� 감소,�

신체� 허약� 등을� 암시하는� 것이며,� 이것이� 알츠하이머의� 발병� 위험을� 높일� 수� 있는� 요인과도� 연관이� 있

다.”고� 설명했다.

1)신체질량지수(BMI)란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를 뜻한다. 일반적으로 BMI가 18.5 이하인 경우 저

체중, 18.5~24.9인 경우 정상 체중, 25.0~29.9인 경우 과체중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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